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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학교 교실은 숱하게 바뀐 교육 

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장 변하지 않은 교

육 시설로 남아 있었다. 하지만 학교 교실

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. 

변화는 서울시교육청의‘꿈을 담은 교

실’만들기 사업으로부터 시작됐다. 서

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20

개 초등학교 1,2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학

교 공간을 학생 중심의 창의적이고 감성

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

진했다. 

교실 디자인은 각종 건축상을 받은 20

명의 건축가들이 맡았다. 사업을 위해 서

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8억2,000만 

원, 35억 원의 예산을 분담했다. 설계 단

계부터 학생과 교사 등이 함께하는‘사

용자 참여 디자인 형태’로 진행됐다. 이

런 이유로 교실의 실내 디자인은 학교마

다 다르다.

천장에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바닥에 열

선을 깐 학교가 있는가 하면, 교사의 책상

창의·감성적 공간으로 
재탄생한 학교 교실

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·3

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

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. 정부안

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 고가주택이

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

7,000억원을 더 내게 된다. 3주택 이

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

이 크게 늘어,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

70% 넘게 증가한다. 

6일‘매일경제’에 따르면 정부는 

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

의‘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’을 발

표했다.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

27만4,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

산 보유자 34만9,000명에게 부과되

는 종부세가 7,422억원 늘어날 전망

이다. 

한국 정부는“재산이 많은 사람이 

많은 세금을 내도록 종부세 과세체

계를 개편한다.”며“이를 통해 자

산·소득 양극화나 부동산 쏠림이 

완화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상응

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과세 공

평성이 제고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 

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

6억 원(1가구1주택자는 9억 원) 초

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

종부세율을 과세표준(과표) 6억 원

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.1∼0.5%포

인트 올린다. 최고세율은 2.0%에서 

2.5%가 된다. 

다주택자 종부세 강화
초고가·3주택자 중과세

고가·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

늘어난다. 공시가격 35억 원(시가 50

억 원)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

택자의 종부세는 433만 원(31.9%), 

3주택 이상자는 1,179만 원(74.8%) 

늘어난다. 

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표에 세율

을 곱해 구한다. 과표는 납세의무자

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

에서 6억 원(1가구 1주택은 9억 원)

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

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.

정부는 과표 6억 원 이하(시가 기

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 원, 다주

택자는 약 19억 원 수준)의 고가주

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(0.5%)

을 유지한다.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

중 91%는 세율인상에서 제외되는 

것이다. 

나대지와 잡종지 등 5억 원 이상 

비사업용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

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특

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0.25∼1%

포인트 올려 세율은 0.75∼2%에서 

1∼3%로 높아진다. 

이 방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

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

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, 

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 

을 칠판 앞이 아닌 복도 쪽 창 옆으로 옮

긴 곳도 있다. 학생들은 복도 쪽 창을 향

해 앉아‘교실 앞 칠판, 교실 뒤 게시판’이

라는 위계를 없앤 것이다. 바퀴를 단 수납

함을 만들어 의자로 활용하거나 네다섯 

개를 모아 붙이면 단상으로 쓸 수 있게 한 

학교도 있다.

집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한 교실이 있

는가 하면 벌집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한 

교실도 있다. 벌집 구조물의 일부는 수납

함과 작품 전시대로 사용되며 벌집 아랫

부분에는 학생 두 명이 들어가 독서를 할 

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교실도 있다. 

서울교육공간 및 건축 자문관인 김승회 

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“집보다 학교에

서 더 오래 머무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

있도록 학교가 생활 공간으로 진화해야 

한다.”고 말했다.

서울시교육청은 작년 40개 학교를 대상

으로 실시한‘꿈을 담은 교실’사업을 올

해 65개 학교로 확대 시행한다.

▲ ‘꿈을 담은 교실’ 사업을 통해 학교 교실이 학생 중심의 창의·감성적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.


